
 

 

내각관방 

 

1. Ｊ-ALERT(제이 얼러트)란? 

북한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오는 경우, 탄도미사일은 매우 빠르게 일본으로 날아올 것으로 

예상됩니다. 만약 탄도미사일이 일본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는 24 시간 언제든지 

전국조기경보시스템(J-ALERT)을 사용해 긴급정보를 전달합니다. 

 

J-ALERT 를 사용하면 야외 스피커 등에서 경보가 울리며 휴대전화 긴급속보메일・ 긴급재난문자(area 

mail)가 발송됩니다. 

 

2. Ｊ-ALERT(제이 얼러트)를 통한 정보 전달 내용 

J-ALERT 를 활용하면 방재행정무선으로 아래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방송됩니다. 메시지는 

일본어로만 방송됩니다. 아래 사이트에서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

http://www.kokuminhogo.go.jp/img/siren.mp3 

※위 사이렌 소리는 국민보호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쓰나미 등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와 다릅니다. 

※이 사이렌 소리를 복제하거나 녹음해 함부로 울리는 것을 금지합니다. 

 

그리고 휴대전화에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전달하는 긴급속보메일 ・ 긴급재난문자(area mail)가 발송되어 

착신음이 울립니다. 또한 주식회사 NTT 도코모의 서비스를 수신하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J-Alert 정보를 

영어, 중국어(간체), 한국어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. 

 

3. 대처 행동 

만약 위의 사이렌 소리나 긴급속보메일 등의 착신음을 듣거나 J-ALERT 메시지를 수신하였다면 침착하고 

신속하게 아래 행동요령을 따라 주십시오. 

 실외에 있는 경우：가까운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. 

 가능하다면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는 것이 좋지만 근처에 없다면 그 외의 건물이라도 관계 

없습니다. 

 근처에 건물이 없는 경우：그늘진 곳에 몸을 피하거나 지면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한다. 

 실내에 있는 경우：창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창이 없는 방으로 이동한다. 

 

또한 가까운 곳에 미사일이 떨어진 경우에는 아래의 행동을 따라 주십시오. 

 실외에 있는 경우：입과 코를 손수건으로 막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 밀폐성이 높은 건물 또는 풍향의 

반대 방향으로 대피한다. 

 실내에 있는 경우：환기팬의 작동을 멈추고 창을 닫은 뒤 틈을 종이 등으로 막아 실내를 밀폐한다. 

 

더불어 탄도미사일 낙하 시의 행동에 관한 리플렛과 Q&A 도 참조해 주십시오. (국민보호 

포털사이트(영어)*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). 

 

*국민보호 포털사이트：http://www.kokuminhogo.go.jp/en/pc-index_e.html 

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경우의 정보 전달과 대처 행동에 대해서 


